
점검이나 청소에 대한 상담은 '배수 무엇이든 

상담소'（P25）의 협력점포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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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받이' 안에 오니가 쌓인 채로 방치하면 막히는 원인이 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청소하십시오.

또한, 쓰레기나 낙엽, 눈 등을 '빗물받이' 나 '오수받이' 에 버리면 막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사도 제외）의 빗물이 흘러가

는 '공공 빗물받이' 에서 물이 잘 빠지

지 않는 경우는 해당 도로의 관리자

(구도이면 구청）에게 연락하십시오.

약품류나 휘발유, 시너 등 휘발

성이 높은 위험물을 배수구로 

버리면 하수도관을 녹이거나, 

폭발하여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절대 버리지 마

십시오.

※공공 오수받이의 뚜껑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택지 내 배수관이 '막히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배수 무엇이든 상담소'（P25）의 협력점포와 상담하십시오.

오니를 제거하고, 택지 안의 '빗물받이' 는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뚜껑을 열거나 닫을 때는 

손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물이 잘 빠지지 않아 택지 내 
'빗물받이' 안을 살펴봤더니
오니가 쌓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이 잘 안 내려가거나  
막힌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수 파이프용 청소기구나
세정제를 사용해 보세요.

배수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 오랫동안 쾌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의 점검이나 적절한 청소가 효과적입니다.

단, 염소계 파이프 세정제 등은 사용량이 잘못되면 배수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정제뿐만 아니라, 약품을 하수도에 대량으로 버리면 하수도관이 손상되거나 

강이나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잘 읽고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주세요


